
미중 무역전쟁을 예견한 현자들의 대화

사공�일�박사� 《세계� 경제의�맥을� 짚다》�펴내···노벨상� 수상자�포함� 세계� 최고�석학과� 논평가� 등� 글로벌�리더들의�대담

[뉴스비전e]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을  예견한  세계  경제  석학과  리더들의  대담을  엮은  책이  출간돼 화제다.두  번이나  재무장관을  지내고  2010 년  서울 G20 정상회의를  주도한  사공  일  박사가  펴낸  대담집  《세계  경제의  맥을  짚다 》가  바로  그  책이다.사공  박사는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세계  최고  석학과  논평가 , IMF(국제통화기금 ), WB(세계은행), WTO(세계무역기구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장, ECB(유럽중앙은행)과  BOJ(일본은행) 총재  등  24 명과  세계  경제와  미국 , 중국 , 일본 ,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경제의  현황과  최우선  정책과제 , 그리고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해 대담했다.사공  박사는  26 차례에  걸쳐  이들과  개별적으로  장시간  의견  교환할  기회를  가졌다 . 거시경제현안과  전망뿐  아니라 , 창업과  기업가정신 , 4 차산업혁명과  교육개혁 , 그리고  노동시장과  노령화와  여성  문제 , 부와  소득의  불평등과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과  함께  미국과  중국의  위상과  전략  변화에  따른  기존  세계질서의  불안정  등의  주제를  종횡무진  드나드는  심도  있는  대담을 가졌다.



“중국이라고 초고속 성장을 이어갈 수 없다.” _2015. 3. 
조셉 스티글리츠(컬럼비아대 교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중국의 존재를 의식할 때 미·일의 이해관계가 합치되는 
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트럼프가 아베가 원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는 탈퇴했지만 미·일 양자간 FTA
를 추진할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_2017. 2. 로버트 호매

츠(前 美 국무부 차관)

“중국은 사회적 격차가 커 불안정한 발전을 하고 있다. 중
국이 미국을 추격할 것이라는 전망이 큰 의미가 없는 이유
다. 중국이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지금까지 중국의 발전엔 운이 많이 작용했다. 

덩샤오핑 같은 뛰어난 리더가 있었고, 중국의 값싼 상품을 



소비해 주는 미국 소비자들이 존재했다. 하지만 앞으로 뛰
어난 리더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미국 소비자들이 계속 
중국 소비재를 쓸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_2007. 10. 기 

소르망(파리정치학교 교수)

“중국이 세계 리더가 될 가능성은 없다. 중국은 지역 차원
의 리더는 원하지만 세계 리더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본다” _2015. 4. 자크 

아탈리(前 프랑스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

이 책은 경제·경영 전문가와 정책담당자, 기업가와 근로자 등 경제·산업·무역·금융·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이들과 경제·경영학도뿐 아니라 경제와 기업경영에 관심 있는 모든 독
자에게 흥미롭고 유익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계 최고 경제석학과 전문가들도 같은 경제문제, 예를 들면, 물가안정, 장기침체
와 디플레이션, 소득불균형, 금융규제, 미국, 중국과 일본, 그리고 EU경제의 현황과 미
래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과 견해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더욱 흥미롭다.

경제정책 담당자들에게 선택의 유용한 논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스펜스(Michael Spence) 뉴욕대 교수는 “사공 일 박
사와 세계 최고 리더들과의 심도 있는 대화를 담은 이 책은 현재 인류가 당면한 도전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 의장을 지낸 폴 볼커(Paul Volcker)도 “세계 최고 지
성들의 지혜를 한 데 모은 이 책은 특히, 정책담당자들에게 값진 참고서가 될 것”이라
고 말했다.

이  책은  경제 ·경영  전문가와  정책담당자 , 기업가와  근로자  등  경제 ·산업 ·무역 ·금융 ·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이들과  경제 ·경영학도뿐  아니라  경제와  기업경영에  관심  있는  모든  독자에게  흥미롭고  유익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 세계  최고  경제석학과  전문가들도  같은  경제문제 , 예를  들면 , 물가안정 , 장기침체와  디플레이션 , 소득불균형 , 금융규제 , 미국 , 중국과  일본 , 그리고  EU 경제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과  견해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더욱  흥미롭다. 경제정책  담당자들에게  선택의  유용한  논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스펜스 (Michael Spence) 뉴욕대  교수는  “사공  일  박사와  세계  최고  리더들과의  심도  있는  대화를  담은  이  책은  현재  인류가  당면한  도전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 ”이라고  평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 의장을  지낸  폴  볼커 (Paul Volcker)도  “세계  최고  지성들의  지혜를  한  데  모은  이  책은  특히 , 정책담당자들에게  값진  참고서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